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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학 용어는 넓게 보아서 의학용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용어는 일반적 언어 

혹은단어와 달리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전문가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장학 용어를 

정함에 있어서 신장학자의 역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한편, 용어의 사용이 전문가에게만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용어를 

정립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난 세기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chronic renal failure 

(CRF, 만성신부전)가 chronic kidney disease (CKD)로 대체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각 용어가 담고 있는 뉘앙스가 같지 않고, 의학용어는 대부분 서양학문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말 용어는 서양 용어를 1:1 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diabetic 

nephropathy 와 diabetic kidney disease 는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 특히, 한 가지 원어를 여러 

우리말 용어로 사용한다면 교육, 연구, 진료 및 사회 분야에서 올바로 소통되지 못하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키고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77 년부터 2020 년까지 6 차례에 걸쳐 의학용어집을 (개정) 발간하였고, 

대한신장학회에서도 1987 년과 1996 년도에 각각 신장학용어집을 출간하였다. 그후 학회지 

발간의 국제화(영문화) 추세에 따라 우리말 신장용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으나, 2022-

2023 년 대한신장학회 진료지침위원회 활동에 따른 진료지침 제정을 위해서 우리말 

신장용어들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diabetic nephropathy 란 한 가지 

진단명이 당뇨신증, 당뇨병신병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병증 등 여러 가지로 

기술되곤 하였다. 또한 2020 년 KDIGO Consesus Conference 를 통해 발표된 새로운 

권장용어 사용을 위해서도 신장학용어집 개정판 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우리말 신장학용어집’이 대한신장학회 정성진 진료지침 이사와 17 명의 

위원들의 노력으로 KSN 2024 에 때맞추어서 발간된다. 언어는 사회에 따라 변하고, 용어도 

과학진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올해 개정작업을 통해 정립된 신장학 용어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서 우리나라 진료 뿐 아니라 국가통계 등 전반적 영역에 걸쳐 널리 통용되어야 

하고, 그 작업에 전문가인 신장학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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